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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첫 열병식, 찰스 국왕 방문에 성대한 환영·의미있는 선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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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8일 백악관 사우스 포티코의 발코니에서 환영 열병

식을 지켜보고 있다. 2026.04.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찰스 3세 영국의 미국 방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2007년 방문 이후 처음으로 올해 미국 독

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이날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연설이 끝난 후 백악관 사우스 포티코의 발코니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찰

스 3세 국왕, 카밀라 왕비는 군부대 소속 약 500명의 장병들의 열병식을 참관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같은 환영 행사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다.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 상공에는 곡예 비행이 입체적으로 이뤄졌다. 

카밀라 왕비와 영부인은 백악관 테니스 파빌리온으로 이동해 학생들이 VR 헤드셋과 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활용해 양국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영부인과 양국의 역사를 반영하는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BBC는 전했다. 

버킹엄 궁 발표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879년 레졸루트 책상(Resolute Desk) 설계 도면 복사본’을 선물했

다. 



백악관 집무실에 놓여 있는 이 책상은 영국 탐사선 H.M.S. 레졸루트호를 개조해 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국왕에게 초대 주영 미국 대사 존 애덤스(2대 대통령)가 1785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존 제이(초

대 대법원장)에게 보낸 편지 사본을 선물했다. 

이 편지에서 애덤스는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조지 3세 국왕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보고 했다. 

조지 3세 국왕은 “비록 자신이 ‘분리 독립에 가장 늦게 동의한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우정을 가장 먼저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

다고 전했다.

카밀라 왕비는 영국의 주얼리 디자이너 피오나 레이가 제작한 브로치를 멜라니아 영부인에게 선물했다. 

버킹엄 궁은 레이의 작품이 “전통 공예 기술과 최신 기술 및 컴퓨터 지원 설계(CAD)의 융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멜라니아

여사의 인공지능(AI) 및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멜라니아는 왕비에게 ‘잉글리시 킹 스털링 실버(English King Sterling Silver)’ 컬렉션의 티파니 티스푼 6개와 백악관산 꿀 한

병을 선물했다. 

이는 양봉에 관심이 있는 카밀라 여왕을 고려한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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